
연예
2023년 3월 17일12 금요일

남성 동성애 코드 로맨스물 ‘비의도적 연애담’의 배우 공찬

그룹 B1A4 출신 배우 공찬(공찬식·30)
이 파격에 도전한다. 17일부터 공개하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비의도적 연애담’
으로 남성 동성애 코드의 로맨스물인 BL
(Boy’s Love) 소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대기업
총무과 직원 역을 맡아 까칠한 천재 도예
가차서원과로맨스를펼친다.

BL 드라마는 지난해 2월 왓챠 오리지
널 시리즈 ‘시맨틱 에러’가 화제를 모았
지만,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찬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라이카시네마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랑
하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
다”면서 “시청자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
럼 (차)서원이 형과의 로맨스에 설렐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뀫“원작 하루 만에 정주행!”
2018년 웹툰 작가 피비가 연재한 동명

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는 의도적
인 목적을 갖고 시작된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두 남자의 로맨
스물이다. 극중 공찬은 차서원에게 의도
적으로다가가다점차사랑을느낀다.

공찬은 “차서원 형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촬영 내내
손에서 만화책을 놓지 않았다”고 회상
했다.

“원작의 섬세한 감정을 어떻게 그려
낼까 고민했어요. 산책을 나가면 주인보
다 신나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강아지
처럼 순수하고 발랄한 원작 캐릭터와 싱
크로율을 맞추고 싶었거든요.”

로맨스 호흡을 맞춘 차서원은 지난해
11월 입대하는 바람에 부대에서 응원하
고 있다. 그는 “형이 없어서 외롭긴 하지
만, 모든 홍보 현장에 형 사진이 그려진
판넬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며 웃었다.

“서원이 형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마다 ‘내가 있었어야 했는
데 미안하다’, ‘파이팅하며 홍보해라’ 등
의 응원 문자를 보내면서 엄청 신경써주
고있어요.출연진,제작진과시간을맞춰

서형을면회하러가기로했죠.형과는촬
영이전부터자주만나고,형의집에서술
한잔기울이며속깊은이야기도자주나
누고 하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감정 연기
를하는게전혀어렵지않았어요.”

뀫“아름다운 로맨스로 봐주세요!”
그는 생소한 BL 소재를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 ‘시맨틱 에러’부터 일본 드라
마 ‘30살까지 동정이면 마법사가 될 수

있대’,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등을
한꺼번에 몰아봤다고 한다. 이를 통해
“성별을 떠나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과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치유해가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면서 힐링했어요.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편안하게 드라마를 볼 수 있겠다

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OTT드라마는처음주연하는그는 “이

번기회를통해세계시청자를만날수있
어기쁘다”며설렘을감추지못했다.

“‘연기 잘 한다’는 칭찬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드라마를 본 시청자가 친구에게
‘공찬 괜찮던데 한 번 봐!’라고 추천해줬
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로 재미있게
봐야 주변에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BL 파격도전?그저사랑하는사람들이야기”
<Boy’s Love>

2018년웹툰작가피비작품원작
촬영내내만화책보며감정잡아
로맨스호흡맞춘 차서원형입대
홀로 홍보 외롭지만 달달함 자신

‘비의도적 연애담’의 주연한 공찬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라이카시네마에 열린 제작발표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넘버쓰리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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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지상파까지
‘한글 자막’ 시대?

SBS ‘법전’ ‘모범택시2’ 등 재방송때 추가
“이해 쉽다” 잇단 호평…KBS·MBC도 주목

모범택시2

‘드라마 자막 시대’가 열
렸다. ‘일드’, ‘미드’ 등 해
외드라마가 아니라, 국내
드라마에도 한글 자막 서
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눈
길을 끈다. 한글 자막은 청
각 장애인을 위해 처음 서
비스했지만, 전달력 등 OT

T 환경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SBS는 최근 일부 드라마의 재방송 시간에 대사, 배경
음악, 음향정보 등을 기재한 한국어 폐쇄형(CC) 자막을
화면에 띄우고 있다. 지난달 종영한 ‘법쩐’, ‘트롤리’에
이어 ‘모범택시2’가 자막과 함께 재방송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댓글창에 “OTT로 드라마를 보는 것 같
다”, “드라마를 이해하기 더욱 쉽다” 등의 댓글을 달았
다. ‘모범택시2’의 팬인 회사원 이지은(31) 씨는 “액션
장면에서 주변 소음 때문에 대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
었다. 자막이 추가된 재방송을 본 후 확실히 보기 편하
다”고 말했다.

방송사도 자막 서비스의 시범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
다. 20일 첫 방송하는 월화드라마 ‘꽃선비 열애사’의 재
방송에도 자막을 제공한다.

SBS는 16일 “최근 전문용어가 많은 장르 소재의 비
중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막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OTT와 달리 TV에서
는 시청자가 임의대로 자막을 설정할 수 없고, 일괄적인
적용이 일부 시청자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어 본방송에
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KBS, MBC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시청자 반응 등을 주
목하고 있다.

OTT에서는 이미 한글 자막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1년부터 대부분의 콘텐츠
에 다국적 언어 자막을 적용 중이다. 점차 자막 적용 콘
텐츠를 늘리고 있는 티빙과 웨이브 등은 TV로 공개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한글 자막을 추가하고 있다. 웨이브
는 2024년까지 구어체 콘텐츠 자동 자막 기술 개발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TV 프로그램 17일 (금)


